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얘기를 하려니까 항상 기초적인 문제에 관

한 건을 얘기를 아니 해 드릴 수가 없어요. 이 

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들어도 

요것을 가지가지로, 그 한생각에 여러 가지로 

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요 믿는다는 것이 

생각에 의해 틀어져서 둘이 될 수가 있고, 또 

때에 따라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는 연관

성이 있거든요, 믿는다는 것도.

요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

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때에 따라서 박

카스를 여기 놨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박

카스를 아무 소리 없이 먹는 것입니다. 상대

와 상대가 있을 때는 이게 반드시 먹어지는 

거죠? 먹고 넘어가는 거죠? 먹고 빈 병을 놓

는 거죠, 놔도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고 

놓는 거하고 먹고 빈 병을 놓는 거하고는 다

릅니다. 

요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먹고 빈 병

을 놓는 거하고 담긴 거를 그냥 놓는 거하고. 

“주인공에 모든 것을, 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

놔라.” 한 거는 이 전체가, 일체 만법이 동일

시한 그 자리를 넘어선 그 자체에 의해서, 그 

자체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든 거나 안 

든 거나 모든 걸 놓으라고 했습니다. 맡겨 놔

라.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, 이것이 

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일심에서 나고 드니까 

모든 것을 일심에다 놓고서, 즉 “맡겨 놓고 

거기를 믿어라.” 이랬습니다.

그런데 때에 따라선, 그러면 맡겨 놓기만 

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, 인

제. 그런데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, 그렇게 해

서 어느 정도 맡겨 놓고 가다 보면 마음이 안

정이 되고 편안해집니다. 이것이 바로 동일시

를 넘어선 까닭에 편안하단 얘깁니다. 동일시

를 넘어선다. 이 모든 것을, 이게 동일하게 돌

아가는 것을 무조건 믿고 거기에서 들고 나

는 거를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

들고 나는 것에서 넘어섰다 이겁니다. 여기를 

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맛을 보려

야 맛볼 겨를도 없죠. 놓기에 바쁘니까. 맡겨 

놓기에 바쁘니까.

그런데 거기에서 묘미가 있는 것은, 때에 

따라선 나는 지금 여러분이 ‘아프다, 가난하

다, 우환이 끓는다, 인과응보다’ 이런 문제들

이 너무 사사건건이 많으니까 애석해서 볼 수

가 없어. 나는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, 본래

는.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마는 여러분이 

아후, 여기 병이 나서 이거 어떡하느냐, 뭐 어

쩌고, 이거 죽으면 어쩌겠냐 이럴 때 난 어떤 

때는 여기에서 웃음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

요. 왜? 아이, 살기 싫다도 없지마는, ‘뭘 그

렇게 애틋하게 그러나?’ 나는 그런 걸 한 번

도 느껴 보지 못했거든요. 내가 뭐, 더 산다 

덜 산다 이런 것도 느껴 보지 않았고 그랬기 

때문에 생소하게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웃

음이 날 때가 있죠. 허허허….

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

보니깐 때에 따라서는 스쳐 가는 그 바람이 

너무 세. 아파. 쓰려. 이럴 때에 나도 여러분

과 같이 쓰린 느낌을 느낀단 말입니다. 그럴 

때는 이 말을 안 하고는 또 아니 되겠어서 이

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일단 담긴 것이 들어오

걸랑은 먹고 빈 병을 놔라 이겁니다. 또 안 담

긴 게 왔으면 ‘여기는 당신이 하는 거니까, 

내공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담아 주는 것도 

당신이지.’ 하는 거를 생각하고 놔라 이거야, 

빈 병을 놓더라도. 

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든 일체 생활에서 

살아나가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

고,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, 아주 극

치적인 괴로움이 올 때도 있고, 죽고 싶은 마

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러면 상황에 따

라서 요것을 반드시 빈 병으로 먹고는 놓고, 

빈 병이 오면 담겨질 것도 믿고 들어가라 이

거야. 믿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놓는 거

다 이거야.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만 공부하

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겸해서 할 수 

있다.

예전에 내 그런 말 했죠. 부처님께서도 그

때는 물리가 터지질 않고 지혜가 그렇게 풍부

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법이나 충성

하는 법이나 또는 이 물리가 터지게끔 유(有)

의 법을 다 가르치셨거든. 계법을 가르쳐 가

지고, 그다음에 50%의 무(無)의 법을 유의 법

으로 한데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

셨고, 그다음에 이 무의 법과 유의 법을 아주 

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

그때 당해서는 참 그게 당연해요, 그때 상황 

속에서는.

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머리

가 깨이고 발전이 되고 이런 까닭에, 즉 말하

자면 일체 만법이 그 돌아가는 동일시에서 넘

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. 자기로 인해

서 억겁을 통해서, 끊어짐이 없는 옛부터 나

를 형성시켜서 나온 한 점의 그 근본을 우리

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. 한 점의 알고 

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

낼 수 있는 까닭에, 우리가 지금 별의별 걸 다 

하고 울고 짜고 야단난 것이 바로 그 까닭이

거든. 

그러니 좀 더 우리가 한 치라도 재빨리 놀

자. 재빨리 하자.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것

이 됐다면, 아, 스스로서 내가 잘 돌아가서 이

게 하나가 왔다고 한다면 ‘아! 참 감사하다. 

이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왔지.’ 당신이 아니

라 내공의 그 당신이야. 자기가 당신이 되고, 

즉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했던 셈으로 

사량적인 나가 있고 사량적이 아닌 참나가 있

다고. 그래서 무루의 참자기와 유루의 자기

가, 즉 말하자면 항상 같이, 이게 마음이 유루

의 마음과 무루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

에 내놓으라면 유루에도 무루에도 내놓을 게 

없는 거야.

그래서 그게 그렇게 넘어갈 때에 이것이 담

긴 것이 온다면, 이걸 잘 납득을 하셔야 돼요. 

담긴 것이 오더라도 먹고 놓고, 안 담긴 게 나

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담아질 거다. 믿어라 

이거야. 담아질 거다. 팔자도, 모든 것은 내공

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

않는 자리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. 

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팔자가 있다고 생각

하면 팔자가 돌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팔자나 

이런 모든 언어를 거기 갖다가 붙이지도 말고 

몰락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우고 마는 거죠. 

빈 병도 먹어 치우고 담긴 것도 먹어 치운다 

이거야. 

그러니까 아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

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, 못나게 한 것도 

그놈이 한 거고 잘나게 한 것도 그놈이 한 거

고, 업이 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업

을 안 지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, 모

든 게 그놈이 하는 거니깐 그놈한테 아예 놓

되 감사하게 놓고,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

다 먹어 치워라 이거야. 그런다면 거기에서 

참 좋은, 그 자기의 참마음이 스스로서 만법

을, 스스로 용을 할 수 있는, 아무 기탄 없이 

그대로 집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

는 것입니다.

엊그저께 얘기했죠. 물이나 산이나 이 혈

맥이 있는데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, 건성적

인 혈맥이 있고, 세포가 건성적인 세포가 있

어요. 또 그 한 꺼풀 속에 건성적인 게 아니

라 중성적인 세포가 또 있다고요. 그 속 내부

에, 즉 말하자면 정말 동맥과 정맥이 그냥 막 

흐르고, 맥이 흐르죠?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

산의 혈맥도, ‘산’ 하면 지구가 벌써 동일하

게 돌아가요. 지구가 있음으로써 그 혈맥이 

있는 거니까. 모두가 동일하게 돌아가죠. 그

래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와 같이 지구도 그 

속에는 혈통과 모든 오장육부의 정맥 동맥이 

돌아가듯…,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?

그런데 이 산을 지관이 본다 이럴 때는 이 

겉 맥만 보는 거예요. 겉 혈관이라고 할까? 건

성 혈관만 보는 거죠. 그래서 건성이라는 것

은 “산이 맥이 이렇게 흘렀다.” 이게 건성이

거든. 맥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흘렀다 

그런다면 “맥이 흘렀구나. 그래서 이것이 흘

러 버렸으니깐 여기는 복이 담길 수가 없어.” 

이러거든. 이 맥은 건성 맥이기 때문에 흘러 

버렸다 이건데, 우리가 전기를 가설할 때도, 

여기 지금 코드 꽂는 데가 저렇게 있습니다. 

그런데 코드 꽂는 데만 만들어 놨지 가설은 

다 돼 있지 않습니까? 어디고 가설은 다 돼 있

어요. 그런데 아무 데나 꽂아서 불이 들어옵

니까? 안 들어오죠? 해 놓은 데나 들어와요.

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혈맥이 

그렇게, 우리가 침을 준다 하더라도 딱 꽂아

서 침을 줄 데가 있고 침을 못 줄 데가 있죠. 

그래서 요런 정수리나 눈, 눈에 정기가 들어

오는 곳이 요기 양면에 있고 이 대뇌에 먼저 

듣는 수신기가 여기에 있다 하면 그러한 문

제, 송과체나 청과체가, 청각이나 백각이 머

리에 다 이렇게 있고 그렇듯이, 우리 산맥도 

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건성 맥을 본다는 얘

깁니다.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수라고 볼 수

어떤 언어도 갖다 붙이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워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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